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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궤도수정한 넥센 '일단 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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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리는 넥센 히어로즈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사진은 9일 목동 SK전에서 이택근

의 솔로포에 함께 기뻐하는 넥센 선수단의 모습. (사진 = 뉴시스 DB)

【부산=뉴시스】권혁진 기자 = 넥센 히어로즈의 사상 첫 가을야구행을 위한 선택은 '버티기'였다. 

 넥센은 지난 15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부산 원정 경기에서 6-1로 이겼다. 이 승리로 4위 넥센은 5위 롯데의 추격을 4경기차로

따돌렸다. 

 비교적 넉넉한 리드를 벌어놓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36경기나 남아있어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게다가 롯데 뿐 아니라 범

상치 않은 기세로 따라 붙고 있는 6위 SK 와이번스(43승2무45패)의 행보도 신경써야 한다. 넥센으로서는 매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기다.  

 넥센은 일단 버티는 쪽으로 남은 시즌의 가닥을 잡았다. 

 최근까지 71승을 목표로 내걸었던 넥센은 이를 하향조정했다. 71승을 거둬 내심 플레이오프 직행까지 내다봤지만 8월 들어 4

승1무5패로 주춤하면서 포스트시즌 마지노선 수성을 새로운 과제로 설정했다. 

 염경엽 감독은 "그동안의 페넌트레이스를 돌아보면 8월에는 특별히 치고 나가는 팀이 없었다. 투수나 타자 모두 지쳐있기에

결국 지키는 팀이 올라갔다. 8월과 9월에는 매년 그래 왔다. 지금은 갑작스레 기술을 향상해 치고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고 말했다.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승차 없이 1,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55승2무35패)와 LG 트윈스(57승37패)의 자리를

탈환하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체력이 떨어진 현재의 오버 페이스는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같이 준플레이오

프를 치르는 3위 자리를 노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넥센은 일단 지키는 야구를 기반으로 추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염 감독은 "위를 쳐다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2위를 따라잡기에는 사실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지금은 부상없이 최선을 다하

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하다보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어느 특정팀을 경계하기보다는 우리 팀이 이기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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